
05.23.2010 (주일)                        막벨라 굴을 사라 (창 23:1-2, 19-20)

낮아지는 곳에 새로와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낮아져야 나아집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나아지니까 사는 
모습이 새로와지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기에 물을 기다리는 곳에 생명의 역
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주님은 이 낮은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처
녀에게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
습니다 (눅 1:26).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서 잉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헤브론에서 (눅 1:39, 수 20:7)!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에 마리아는 육의 생각을 붙이지 
않고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요한을 잉태한지 6개월 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석달동안 있으면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
간 것입니다 (눅 1:56).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계시받고, 헤브론에서 아기 예수님을 가졌고, 베들
레헴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헤브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러 들어갈 때 간 곳입니다.  그곳이 헤브론이었습
니다 (민 13:22).  

그 근처에서 포도 한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매고 올정도로 헤브론은 매우 좋은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민 13:23).  이 좋은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긴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광야 40년간의 훈련 중에 오직 여호수와 갈렙만이 불평불만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
데 수 14:6-15 볼 때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이 아낙 거인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차지한 땅
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역사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
속하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땅은 다름아닌 무덤이었습니다.  91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가 127세로 죽자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찾아 막벨라 굴을 샀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 
23:1-2, 19-20).  이렇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으로 완성하는 아브라함이 첫번째로 얻은 땅은 
매장지였습니다 (창 23:4).  

헤브론이란 ‘연합, 교제, 사귐’(association)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십자가에서만이 가능합니
다.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매장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하나
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 능력이라” (고전 1:18)!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는 바로 ‘갑절’이란 뜻입니다.  엘리사는 믿
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눈이 열려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고 또 엘리
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것 아닙니까 (왕하 2:9-11)?  막벨라 굴에서 육의 것을 
버리고, 영력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
을 받습니다.  

무엇이 위엣 것이며 아랫 것인지를 또 무엇이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갑절의 능력이 십
자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해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시간이나 물질이 아까워집니다.  
내 자신도 선뜻 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
니다 (마 10:38).  나를 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무덤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실이 됐
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연고는 가나안이 고향이라는 것
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그 땅이 고향이 됐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가 죽은지 48년 후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또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다 
묻혔습니다 (창 49:31).  



매장지가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과연 헛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얻는 구실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때는 하나님이 없이 하던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할 때는 이런 땅도 약속의 땅이 된다
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
신 것은 영생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시를 부탁 
드립니다 (마 17:20).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는 곳에 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병이라고 전 
6:2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누리지 못하는’ 병이 다 사라질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곳도 헤
브론이었습니다 (삼하 2:11, 5:1-3).  믿음으로 낮아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말씀의 약속이 머무는 땅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